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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2023년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고 보훈에 대한 위상과 인식이 점차 향상되면서, 이들 기능 및 역할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국가보훈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장래에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로 실재하는 

보훈 콘텐츠에 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기 시작했다. 보훈 콘텐츠는 국가보훈부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에서 제작되어 

서비스되고 있으나, 유사한 정보자원이 산발적으로 제작되어 콘텐츠의 특성, 유형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검색 및 

이용, 관리, 보존 등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보훈 콘텐츠의 장기적 활성화와 대중화,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보훈과 보훈 콘텐츠에 따른 체계적인 분석과 정리, 발전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보훈 콘텐츠에 관한 기초 연구로,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훈 콘텐츠의 현황을 조사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장기적 

활용과 가치 지속을 위한 방안으로, 보훈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빙이라는 관점을 도입하여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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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s the National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as promoted in 2023, and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these functions and roles begans to be emphasized as the status and awareness 

of Patriots & Veterans gradually improved. As interest in ‘Patriots & Veterans' increased perspective, 

attention to the Contents of Patriots & Veterans, which actually exist as a medium to deliver in the 

future, also began to increase. The Contents of Patriots & Veterans are produced and serviced by various 

organizations, but various similar information resources are sporadically produced by many organizations, 

so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contents are not unified, and a systematic system for search, us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is not established. In order to revitalize, popularize, and improve accessibility 

of the Contents of Patriots & Veterans o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ystematic analysis, arrangement, 

and development plans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Patriots & Veterans. Therefore, this study was as 

basic study on the Contents of Patriots & Veterans, which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ents 

of Patriots & Veterans from a macroscopic viewpoint. In addition, digital archiving of the Contents of 

Patriots & Veterans was introduced and suggested, as a way to use and sustain the value of th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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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에 있어 ‘국가보훈’은 ‘독립과 호국, 민주의 현장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위기를 이겨내고 

공동체를 구해 낸 주요 역사이자 중요한 기록’(라미경, 2022)으로, 우리의 시대적 역사상을 반영

하는 귀중한 자산이자 사회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는 자원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훈의 역할

과 이념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2023년 대한민국 자유주의 구현, 보훈 체계 확립 등을 위해 출범

한 군사원호청은 62년 만에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다. 범국가적으로 보훈(報勳)

에 대한 위상과 인식이 향상되고 보훈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면서 

이들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보훈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증가하면서 보훈을 널리 알리고 장래(將

來)에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로 실재(實在)하는 보훈 관련 콘텐츠에 관한 관심도 동시다

발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했다. 보훈 콘텐츠는 어린이․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세대를 위한 교육

적․역사적 정보이자 후대를 위한 증거적 가치를 지닌 정보자원으로, 다양한 유형의 매체, 채널, 

내용 등을 통해 개발 및 이용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의 주된 유형이 아날로그 

자료, 비디지털 정보자원(non-digital)에서 디지털 정보자원(digitized, born-digital)으로 전환되

면서 양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시대적 배경, 시대별 특정 인물과 사건 등을 중점으

로 보여주는 콘텐츠가 계속 제작되면서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보훈 의식 함양과 보훈 문화 

확산, 콘텐츠 매체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보훈 콘텐츠의 역할 및 기능이 

강조되면서, 적극적인 콘텐츠 개발과 관리, 보존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국가

보훈부를 중심으로 많은 기관에서 제작되어 온․오프라인에서 다방면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보훈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와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 실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과거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현 우리에게 교훈을 주며 미래에 역사 기록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로, 절대적․정보적 가치를 지닌 보훈 콘텐츠를 보다 발전시키고 활성화하여 이용자의 접

근․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훈과 보훈 콘텐츠에 대한 개념과 범주화의 정립, 콘텐츠의 활용

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보훈의 가치와 이들 콘텐츠의 이용 당위성, 

서비스 필요성 등이 제기되는 것에 비해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는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을 뿐 

유사한 정보자원이 산발적으로 작성 및 수집되어 콘텐츠의 정의, 특성, 유형 등이 명확하게 정립되

어 있지 않다. 더욱이 보훈 콘텐츠에 대한 개념, 이용 목적 및 활용 방식이 아직 생소하고 일반화되

지 않아 역할, 기능, 가치에 대해 충분히 지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훈 콘텐츠의 생산, 

이용(서비스), 검색, 보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관리와 이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실정

이다. 특히 각종 기관에서 제작․제공된 콘텐츠의 양과 특성이 아직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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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콘텐츠, 관리 시스템의 기능과 서비스의 역할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훈 콘텐츠의 장기적 활성화와 대중화, 올바른 발전 고착을 위해서 ‘보훈’과 ‘보훈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와 체계적인 정립,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훈 콘텐츠에 관한 기초적 연구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보훈부 및 보훈 관련 산하 기관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기관별 소장 콘텐츠를 살펴보고 주요 기관을 선정하여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어서 이들 기관에서 보훈 관련 콘텐츠를 수집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특성을 확인 및 분석하여 

보훈 콘텐츠의 기초적 개념을 정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매체의 보훈 콘텐츠의 장기적 활용과 

가치 지속을 위한 방안으로, ‘보훈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빙’이라는 관점을 도입하여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2장은 보훈과 보훈 콘텐츠에 대한 기본적 이론과 개념을 정리하여 관련 연구를 나열하였고, 

3장에서는 보훈 콘텐츠의 현황, 개념, 범주, 특성 등을 살펴보면서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보훈 

콘텐츠의 관계를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여 기술하였다. 4장은 3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보훈 

콘텐츠의 장기 활용 및 체계적인 디지털 아카이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의 문제점을 나열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해 간단히 제시하였다. 그리고 5장에서 결론을 서술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보훈 및 보훈 콘텐츠의 개념 

보훈(報勳)은 갚을 보(報)와 공적 혹은 공로의 훈(勳)이 결합된 용어로, 사전적 의미 ‘공훈을 

갚는다’로 정의할 수 있다. 용어 ‘보훈’은 자체적으로 주로 사용되지만, ‘국가’를 포함한 용어 ‘국가

보훈’도 보훈의 의미를 담아 활용되고 있다.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

자와 유족에게 보답한다.’라는 의미로 보훈과 같은 목적을 담고 있으나, 보훈 대상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전반에서는 관습적으로 보훈이 통용되고 있지만(정상규, 

2020), 국가 정책, 국가용어집 등에서는 ‘국가에 의한 보훈’이라는 개념이 내포된 국가보훈이 보훈

과 유사하게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다의성으로 표현되는 용어 ‘보훈’은 시간 흐름에 따라 의미

가 변화하며 사회마다 시대적 환경에 따라 발전되고 있다(임수진, 2021).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보훈에 대한 이념을 담고 있었으나, 1961년 군사원호청과 설립법의 제정으로 정의와 개념이 한층 

더 정립되었고, 관련 법령, 정책, 기관 등이 설립되고 명칭도 원호(援護), 훈공(勳功), 보호(保

護), 보수(報酬) 등에서 ‘보훈’으로 변화되면서(미래경영 개발연구원, 2001), ‘보훈’이라는 명칭의 

정립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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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제2조(2024 시행령)에 의하면,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

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

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술

되어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을 표현하는 의미적 범주를 크게 4가지로 살펴보면, 

①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②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③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④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 수행으로, 이는 우리나라 보훈의 주된 목적이며 

이 목적에 의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보훈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보훈 

기본이념 등을 바탕으로 국가보훈의 목적을 “보훈 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 정체성 확립, 보훈 가족

에 대한 보상․예우 확대, 자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유엔 참전국 등과의 보훈 외교 강화, 보훈 

가족의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 의료․복지 서비스 혁신, 제복의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혁신

(국가보훈부, 2023b)”으로 설정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훈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 교육 및 

인식의 확립․확산 등을 위해 서비스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산하 및 관련 기관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보훈 서비스는 “국가보훈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목적으로 만든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의 자료 또는 정보”(국가보훈처, 2021)를 의미하는 다양한 보훈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다. 보훈 관련 정책, 서비스, 용어, 대상 등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어 이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보훈 콘텐츠를 살펴보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훈과 보훈 콘텐츠에 대한 명확

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한 것들을 바탕으로 ‘보훈’과 ‘보훈 콘텐츠’

에 대해 개념적으로 정리하여 기술하였다(<표 1 참조>). 

용어

보훈(報勳: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정의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훈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보답한다. 

가치 ∙독립(獨立), 호국(護國), 민주(民主)

용어

보훈 콘텐츠

정의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국가유공자)과 독립․호국(수호)․민주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자원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문화․교육 및 홍보의 

목적을 가진 융복합 콘텐츠 

시간적 범위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생산․제작된 모든 정보자원

유형의 범위

∙비 디지털 콘텐츠(Non-digital), 비 디지털 콘텐츠를 디지털화한 콘텐츠(Digitized), 

디지털로 생성된 콘텐츠(Born-Digital)

∙모든 유형의 매체를 활용하여 생산․제작된 콘텐츠

<표 1>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보훈과 보훈 콘텐츠의 의미

<표 1>에서 나열한 용어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보훈’은 희생과 공헌의 주된 대상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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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여 ‘국가보훈’의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하였고,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보훈 콘텐츠’를 

독립․호국(수호)․민주에 관한 정보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국가유공자)에 대해 

설명하는 콘텐츠이자 역사․문화․교육 및 홍보의 목적을 가지고 대민서비스를 시행하는 융복

합 정보자원으로 정의하였다. 이들 콘텐츠가 기술하는 정보를 크게 3개의 관점(시간, 유형, 키워

드)에서 구분하면, 첫 번째, 시간적 범위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모든 정보자원, 두 

번째, 유형적 범위는 비 디지털 콘텐츠(non-digital), 디지털화된 콘텐츠(digitized), 디지털로 

생성된 콘텐츠(born-digital)로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범위는 보훈의 주요 가치로 표현할 수 

있는 ‘독립, 호국, 민주’(송샘, 2021; 임수진, 2021)로 나타낼 수 있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정리하

여 적용하였다. 

2. 보훈 콘텐츠 관련 기관 및 보훈 콘텐츠의 유형

우리나라는 보훈 의식(보훈 인지, 보훈 정의, 보훈 실천)에 의해 중층적으로 형성되는 애국정신

(국가보훈처, 2017)을 한 층 더 강화하고 모든 세대에게 보훈 문화를 적극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를 중심으로 여러 산하․관련 기관에서 다양한 유형의 매체로 보훈 콘텐츠를 제작하여 

기관의 웹 사이트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과거 비 디지털 매체가 주된 유형이었으

나 급변하는 정보기술과 대중화로 인해 현재 보훈 콘텐츠는 디지털 파일 형식으로 생산되어 시․

공간에 제한 없이 이용자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보훈 콘텐

츠의 개념에 이어 이들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기관과 각 기관의 소장 콘텐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보훈 콘텐츠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표 기관은 국가보훈부로,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보훈 문화를 창달하고 보훈 서비스 체계 혁신을 꾀하며,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미래보훈을 위한 보훈 정책 수집하여 지원하는 국가기관이다. 국가보훈부는 현

충원, 국립호국원, 국립 민주 묘지, 국립 신암선열공원, 지방 보훈청, 보훈 지청,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등의 산하 소속기관과 복지시설, 국가관리기념관, 보훈병원, 보훈단체, 5.18단체, 

블로그/SNS, 공훈 전자 사료관 등과 같은 연관기관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며 운영에 도움을 주

고 있다. 국가보훈부와 이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독립, 호국, 

민주 등의 키워드를 토대로 관련 다양한 정보자원을 수집․연구․전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보훈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특히, 전 국민에게 보훈 정보를 다각도에서 전달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디지털 형식으로 직접 제작하거나 기존의 실물 자료(비 디지털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온 ․오

프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표 2> 참조). 이들 기관의 소장 콘텐츠를 좀 더 살펴보면, 호국보훈

시설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구축된 기관(현충원, 국립민주묘지, 국립호국원 등)은 근본적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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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관련 정보가 주를 이뤄서 각 기관의 주요 행사, 업무 관련 정보 자원(텍스트, 사진 등), 지방 

보훈청과 지청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행해지는 보훈 관련 공모전, 행사 사진 등을 수집하여 디지털 

보훈 콘텐츠로 기관의 웹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훈전자사료관, 나라

사랑배움터, 독립기념관,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등에서는 기관 관련 정보보다 역사적 지식과 

가치의 공유 및 추구에 중점을 두고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독립운동 관련 자료(독립유

공자 공적 정보 등)와 임시정부 관련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범국민적으로 보훈 의식과 문화가 점차 향상되면서 보훈 콘텐츠를 제작․제공하는 기관이 많아

지면서 이들은 각 기관의 특성을 개발하고 추구하여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앞으로의 보훈 콘텐츠의 적극적인 활용과 장래(將來)의 

이용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해서 <표 2>에서 언급한 기관들과 소장 콘텐츠를 중심으로 

현재 제작․제공되고 있는 보훈 콘텐츠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기관 및 조직명 콘텐츠의 형식 유형 및 범위

국가보훈부

디지털 영상 업무(행사, 홍보), UCC 등

디지털 이미지 보훈 행사 사진, 포스터 등

디지털 문서 디지털 신문, 학술 자료, 공적 자료, 공모 문학 등

디지털 음성 음성 신문 등

국립묘지

웹 정보 -

디지털 영상
독립 관련 영상(인물, 역사), 호국 관련 영상(인물, 역사), 

웹 드라마 등

디지털 이미지 사건, 인물, 현장 사진, 포스터, 카드 뉴스 등

국립호국원

웹 지도 -

디지털 영상 업무․보훈 영상(행사, 홍보) 등

디지털 이미지 보훈 관련 행사 사진, 포스터 등

디지털 문서 원문 및 회의자료 등

국립서울현충원

웹 정보 -

디지털 영상 소개/교육, 문화 행사 등

디지털 이미지 묘역/기념비, 현충원 사진, 책자 등

국립대전현충원

웹 정보 -

디지털 영상 나라사랑 영상 등

디지털 이미지 인물 사진, 홍보 책자, 행사 사진 등

국립신암선열공원
디지털 이미지 행사 사진 등

디지털 문서 업무 원문 및 회의자료 등

공훈전자사료관

웹 정보 -

디지털 영상 독립운동가 관련 영상 등

디지털 이미지 독립유공자 사진 등

<표 2> 보훈 콘텐츠를 제작․제공하는 기관 및 보훈 콘텐츠의 유형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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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연구 

보훈은 국가를 수호하고 국가가 올바르게 성장 및 발전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친 중요한 역사로, 

우리나라 전반에 있어 중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학술적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독립, 호국, 민주를 거친 우리나라에 있어서 보훈에 관한 연구는 필수적인 주제로 현재 여러 

영역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보훈 및 보훈 콘텐츠 연구는 군사학, 교욱학, 문헌정보학, 법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 주제로 활용되고 있으나, 보훈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빙 

및 (재)이용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보훈 

전반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보훈(문화) 콘텐츠, 보훈 정책, 보훈 교육, 보훈 문화 등 폭넓게 관련

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임수진(2021)은 보훈을 하나의 사회적 개념으로 살펴보며 보훈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라이하르트가 제시한 개념의 ‘의미 장’ 분석 틀을 대용하여 보훈의 가치를 

기관 및 조직명 콘텐츠의 형식 유형 및 범위

나라사랑배움터

웹 정보 -

디지털 이미지 독립, 호국, 민주 영웅․역사 이미지, 포스터 등

디지털 영상 독립, 호국, 민주 영웅 및 관련 역사 영상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디지털 아카이브 DB 별도 구축

웹 정보, 웹 목록 -

디지털 이미지 소장자료(유물), 학술 연구 포스터 등 

디지털 음성 오디오 북 등

독립기념관

*웹 사이트와 한국 독립운동정보시스템 DB 동시 제공

디지털 영상 사이버 전시관, 로드뷰,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이미지 
보고서, 사진(기념관, 전시자료 등), 포스터, 유공자 정보 함축 

이미지 등

실물자료 도서, 문서, 생활용품, 악기, 복식, 그림, 사진 등

보훈단체 웹 정보 -

지방 보훈청

웹 정보 -

디지털 이미지 행사 관련 사진 등

디지털 문서 업무 원문 및 회의자료 등

디지털 영상 -

지청

웹 정보 -

디지털 문서 기관 소개, 업무 원문 및 회의자료 등

이미지 기관과 행사 관련 사진 등

국가보훈부 공식블로그
웹 정보 -

디지털 이미지  영웅, 인물 사진, 행사 사진 등

국가보훈부 Youtube
웹 정보 -

디지털 영상 영웅, 인물, 소개, 보훈부 소개 및 홍보 영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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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호국’, ‘민주’로 언급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보훈 개념을 1) 계열 관계의 장, 2) 통합관계의 

장, 3) 역사적 사실, 4) 기능적 반의어로 구분하여 시대적으로 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보훈과 

보훈 콘텐츠가 가질 수 있는 개념을 광의적․협의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보훈에 대해 

나열하고 있는 이 논문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보훈의 각 가치의 시대적 변화와 배경에 대한 설명을 

활용하여 보훈의 정의 및 개념에 직접 적용하였다. 이어서 이홍재, 차용진(2020)은 보훈 문화와 

보훈 콘텐츠에 대한 정책, 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요인 및 방안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콘텐츠 활성화에 필요한 추진체계, 예산 및 재원, 제반 

법․제도적 기반을 위한 영역에 관해 기술하며 이들의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있어 ‘보훈 문화 콘텐츠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보훈 문화 콘텐츠 전담부서 설치’, ‘국가보훈처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학계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에 의한 보훈 문화 콘텐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이 논문을 통해서 보훈 콘텐츠의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 장래를 위한 보훈 

콘텐츠의 장기 보존에 대한 필요 관점을 재정립할 수 있었다. 소병수, 박현지(2023)는 보훈 분야

에의 최신 디지털 기술 도입 필요성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보훈 외교의 발전 및 강화, 신구세대의 

활동 참여 확대에 있어 온라인 콘텐츠의 개발과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기술 

방식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현하여 보훈 외교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한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 향상, 미래 세대에의 공유 및 전달에 대해 함께 언급하고 있다. 보훈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 논문을 통해 보훈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필요성에 관해 

확인하였고, 디지털 보훈 콘텐츠의 활용성, 전 세계 보훈 대상으로의 콘텐츠 제공 가능성 등에 대해 

학습하였다. 특히, 콘텐츠의 디지털화로 인해 미래 세대에의 전달 및 공유가 가능해지기에 보존이 

필요하다는 이 논문의 전제를 본 연구에 활용하여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라미경(2022)은 미래 

세대와 국민 통합을 위한 보훈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국가 정체성이자 공동체 

발전의 힘인 국가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기술하며,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구축 방안 모색, 보훈 교육 거버넌스 구축, 보훈 교육 콘텐츠의 

다양화, 보훈 교육 전달체계의 다양화 등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논문을 통해 보훈 

콘텐츠 가치 전달에 있어 하나의 주제이자 영역에 포함하는 ‘보훈 교육’ 콘텐츠의 중요성에 관해 확인할 

수 있었고, 보훈 콘텐츠의 다양화와 전달체계, 디지털화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Ⅲ. 보훈 콘텐츠의 현황 조사 및 관계 분석

보훈 문화 및 보훈 정신 확산, 교육․정보․사회 문화적 활용을 목적으로 제작되어 국가 

중요 정보자원으로서의 높은 가치를 지닌 보훈 콘텐츠에 대한 다각적 제언을 제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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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기초조사로 다양한 기관에서 제작․제공되는 보훈 콘텐츠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

았다. 그리고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보훈 콘텐츠의 특성, 구성, 콘텐츠 간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1. 보훈 콘텐츠의 현황 조사 

보훈 콘텐츠의 현황 조사는 2개의 관점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보훈 콘텐츠

를 활발히 생산․제공하는 기관을 조사하여 선정하였고, 두 번째로 선정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자원을 수집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보훈 콘텐츠는 국가보훈부와 여러 산하․소속기관, 관련 조직에 의해 다양한 유형으로 생산되

어 서비스되고 있다. 첫 번째 기관 조사를 위해, 많은 기관 가운데 콘텐츠 이용 및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활용 가능케 하는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에

서 제공하는 조직도, 관련 누리집, 연관 및 산하 소속기관 등을 바탕으로 기관 조사를 진행하였다. 

각 기관은 기관의 기능 및 역할에 따른 주제 및 특성(정책․행정․법률․예산․연구 자료 등)을 

바탕으로 기관의 웹 사이트 혹은 자체 DB 등을 구축하여 콘텐츠를 전달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관련 14개의 상위기관과 기관 하위조직의 웹 사이트, 유튜브, 공식블로그 등을 모두 수집하여 

정리하였고, 그 결과, 80개의 기관에서 약 3만 건의 보훈 관련 정보자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

서 보훈 콘텐츠와 기관의 범주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① 보훈 콘텐츠 서비스 제공 여부, 

② 웹 사이트 및 DB1) 운영 여부, ③ 다수의 콘텐츠 제작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총 56개의 기관2)을 일차적으로 수집하였다. 다만, DB를 자체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콘텐츠

를 서비스하는 기관과 이들 기관에서 활용되는 콘텐츠는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어서 

일차 수집된 총 56개 기관으로부터 ① 보훈 콘텐츠의 정보 제공성, ② 보훈 콘텐츠의 이용 가능

성과 디지털 연속성, ③ 콘텐츠 간의 연동성의 여부를 추가 확인하여 조사 대상 기관을 재정리하

였고, 그 결과, 총 6개의 기관에서 8,608개의 보훈 콘텐츠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들 콘텐츠의 

서지정보를 각각 확인하여 총 5,968개의 콘텐츠를 본 연구의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표 

3> 참조). 선정된 6개의 기관은 국가보훈부(웹 사이트, 공식블로그, 유튜브 포함), 국립묘지(서울 

현충원과 대전 현충원), 국립호국원(국립신암선열공원), 지방 보훈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훈단체(광복회)로, 순서대로 각각 1,210건, 2,160건, 10건, 441건, 390건, 1,757건의 콘텐츠를 

선별하였다. 

 1) 보훈 콘텐츠는 기관에 따라 각각의 DB를 구축하여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면, 나라사랑배움터, 독립기념관, 공훈

전자사료관,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이 대표적 보훈 관련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음

 2) 56개의 기관으로는 국가보훈부(1), 국립묘지․현충원(5), 복지시설(10), 공공기관(4), 기념관(6), 지방 보훈청(6), 

국립호국원(7), 보훈단체(12), 공식블로그/SNS(5)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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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조직명 콘텐츠 

주된 기관
상위 

카테고리
하위 

카테고리
건수 형식

① 국가보훈부

보훈 
홍보관

보훈 영상관 507
이미지(jpg,pdf), 영상(Youtube, 

mp4), 문서(hwp) 

보훈 사진관 2,691 이미지(jpg)

나라사랑신문* (온라인나라사랑신문 연결)

말하는 나라사랑신문 159 음성(mp3)

보훈 
인물

국가유공자
(공훈록)*

(공훈전자사료관 연결)

이달의 독립운동가* (공훈전자사료관 연결)

독립운동가 자료실 362
문서(hwp),

영상(mp4), 이미지(jpg)

이달의 전쟁영웅 131 문서(hwp), 이미지 pdf)

② 국립묘지

서울현충원3) 공훈록 보기 2135 웹 정보

대전현충원

영웅 Story* (온라인홍보관 연결)

공훈록 보기* (군사편찬연구소 연결)

보훈 영상 25 이미지(pdf), 영상(mp4)

③ 국립호국원
국립신암
선열공원

대구, 경북 독립운동사 10 이미지(jpg) 

④ 지방보훈청
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4)
독립유공자 441

이미지(pdf, jpg), 
웹 정보 

⑤ 보훈단체 광복회
이달의 독립운동가 105 웹 정보

연도별 독립운동가** 285 웹 정보

⑥ 블로그/SNS 

국가보훈부
공식블로그

이달의 독립운동가
205 웹 정보 

이달의 6․25 전쟁영웅

YouTube
월간 국가보훈부

1552 영상 파일
이달의 독립운동가

*  대부분 콘텐츠는 다른 웹 사이트(DB)와 연결되어 기관에서는 소수의 콘텐츠만을 제공함.
** 대부분 콘텐츠는 기관에서 제공하며 일부 콘텐츠는 다른 웹 사이트(DB)에서 제공함. 

<표 3> 보훈 콘텐츠 기관과 각 기관의 콘텐츠 형식

이어서 보훈 콘텐츠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이들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크게 2개

의 관점 - (1) 내용, (2) 유형(파일 형식) - 으로 간단히 기술하면, 우선, 보훈 콘텐츠가 표현하는 

내용의 시대적 배경은 1910년을 중심으로 대한제국(1910년) 이전, 일제강점기(1910년~ ), 광복

(1945년~ ) 6.25 전쟁(1950년~ ), 민주화 운동(1960년~ )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적인 

면에서 보훈 콘텐츠는 ‘역사 기록물’과 ‘보훈(기관) 관련 정보’라는 상위 카테고리로 구분되며, 

‘역사 기록물’에서는 ‘보훈(호국)’(국가유공자, 전쟁영웅), ‘독립’(독립운동가, 독립유공자)을 주된 

키워드이자 주제(主題)로 삼아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키워드는 ‘일제강

 3) 국립서울현충원의 홈페이지 정보는 현재 국가보훈부로 이관되는 과정으로, 본 연구에 적용된 보훈 콘텐츠는 2024년 

7월까지의 정보이며 현재(2024년 11월)는 ‘공훈록 보기’가 제공되고 있지 않음

 4)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홈페이지의 정보는 최신 개편되는 중으로, 본 연구에 적용된 보훈 콘텐츠 정보는 2024년 

7월까지의 정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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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기’, ‘독립운동가’로, 역사적․교육적 정보의 역할을 하는 역사 사건과 인물에 관한 내용을 기술

하는 콘텐츠가 양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역사 인물’ 콘텐츠의 경우, 보훈 

콘텐츠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내용으로, 인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일대기, 해당 

인물과 관련된 일련의 시대적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시각에서 제작되고 있었다. 이 외의 

정보적 기능으로 생산된 콘텐츠 ‘보훈(기관) 관련 정보’에서는 보훈 관련 행사, 해당 기관 홍보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 공중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형적인 면에서 보훈 콘텐츠를 살펴보

면, 이들은 2개의 유형으로 제작되어 현재 대부분 디지털 형식으로 활용되고 있다(<그림 1> 참조). 

‘역사 기록(물)’은 과거 1차 활용 및 생산된 비 디지털 콘텐츠를 바탕으로 디지털화하여(B-①) 

제공되고 있고, ‘보훈(기관) 관련 정보’는 각종 정보자원을 수집하여 일차적으로 작성된 비 디지털 

콘텐츠(A-①)를 각종 파일 형식으로 디지털화한 콘텐츠(A-②) 혹은 직접 디지털로 제작한 콘텐

츠(A-③)로 제작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보훈 콘텐츠의 디지털 형식은 보훈 정보를 기술하는

(description) 텍스트(hwp, pdf, words, xls, xlsx, ppt)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인물․행사 사진, 

포스터 등으로 표현되는 이미지(pdf, jpg, png, gif), 젊은 세대를 위한 보훈 관련 드라마, 역사 소개 

쇼츠(Short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영상(mp4, avi, wmv, mov), 오디오 신문 전달을 위한 

음성(mp3) 등의 순으로 제작되어 이용되고 있다(<표 4> 참조). 여러 기술 파일 형식의 보훈 콘텐츠

는 구조적으로 (1) 하나의 웹 페이지 내 여러 유형의 웹 정보,5) (2) 웹 정보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의 

첨부 파일(다운로드 파일, URL), (3) 타 기관 DB의 URL, 웹 아카이브 DB의 URL로 구성되어 

있다. 콘텐츠 대부분은 웹 정보의 형태로 제공되며, (2)와 같이 첨부 파일을 포함할 경우, 웹 정보와 

동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웹 페이지 하단부에 다운로드 파일로 제공되고 있다.

<그림 1> 보훈 콘텐츠의 제작 및 전공 방식 

 5) 웹 정보는 웹 사이트의 웹 페이지에 텍스트와 이미지, 그림 등으로 구성되어 개별적 파일 형식이 아닌 웹 사이트

에서 페이지별로 제공되는 정보를 나타냄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5권 제4호)

- 130 -

파일 형식 콘텐츠 유형

텍스트
(text)

hwp, pdf, words, xls, xlsx, ppt 등
게시글, 기관(행사) 소개 및 설명, 콘텐츠(역사 기록, 보훈 정보) 설명 
및 서지정보 등

이미지
(image)

pdf, jpg, png, gif 등
역사 사진(독립․호국․민주 인물 및 사건), 보훈 (기관) 행사 및 기념사
진, 웹툰, 포스터/ 리플릿 등 

영상
(movie)

mp4, avi, wmv, mov, mpeg 등
역사 및 보훈 관련 애니메이션, 인포그래픽, 기관 행사 및 홍보 영상, 
독립․호국․민주 인물 영상 등 

음성
(audio)

mp3 등 보훈 교육 음성 신문 등

<표 4> 보훈 콘텐츠의 파일 형식 및 유형

보훈 콘텐츠의 내용적․유형(형태)적 특성을 통해 현재 보훈 콘텐츠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예시로 ‘독립운동가 A’를 통해 설명하면(<그림 2> 참조), 보훈 콘텐츠는 내용 

유사성에 기반한 관계로, 여러 기관에서 동일 혹은 유사 주제의 콘텐츠가 산발적으로 제작되어 

앞서 언급한 (1) 웹 정보, (2) 첨부 파일 등의 형태로 중복 콘텐츠가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다운로드 콘텐츠(첨부 파일)를 제공하는 경우, 웹 정보의 본문 내용과 첨부 파일의 내용이 다르

거나 파일이 삭제되어 실행되지 않았고, 콘텐츠 제목만 기술되어 파일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타 사이트로의 이동을 위한 URL이 제공될 경우, 주소가 올바르

지 않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아 해당 콘텐츠에의 접근이 되지 않았으며, 보훈 콘텐츠를 서비

스하는 기관의 웹 사이트 대부분은 콘텐츠에의 접근이 검색창에 의한 질의 검색이 아닌 브라우징 

검색(하나의 상위 카테고리)과 단순 목록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제공되는 콘텐츠에 관한 정

보(서지정보, 메타데이터 등)의 경우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기술되어 있어도 제공되는 

항목이 콘텐츠 제목과 해당 파일(영상, 이미지), 제목과 3줄 내의 설명 등으로 매우 부족하게 

나열되어 있었고, 이들 식별 정보의 기술 표현에 있어 오타 및 구성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서비스되고 있었다.

<그림 2> 보훈 콘텐츠 ‘독립운동가 A’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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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콘텐츠는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디지털 형식으로 제작 및 파생되어 서비스되고 있으나, 

제한적인 키워드와 유사한 주제로 인해 콘텐츠 간의 관계가 중복적이며 단일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앞으로 보훈 콘텐츠의 검색, (재)이용, 수집, 관리, 보존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주제별 콘텐츠 간의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더욱이,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보존 대상 선정, 콘텐츠 접근․이용․관리를 위해서 콘텐츠 간의 관계 설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자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콘텐츠들을 바탕으로 다각도에서 

콘텐츠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2.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보훈 콘텐츠 간의 관계 및 구조 분석

국가보훈부를 비롯한 각 기관에서는 ‘보훈(호국), 독립, 민주’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기록(사건, 

인물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자원을 정기적으로(월별, 분기별) 업로드하고 있다. 과거, 이들

의 주된 매체의 유형은 첨부 파일이었으나, Web, 정보기술, 매체 등의 발전과 디지털 콘텐츠에의 

손쉬운 접근 경로 개발로 인해 다양한 파일 포맷(pdf, words, avi 등), URL, SNS 등이 도입되면

서 콘텐츠의 양적 증대와 질적 향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앞서 기술하였듯이 

현재 디지털화된 보훈 콘텐츠는 유사 키워드 내에서 별도의 기준(내용의 중요성․필요성, 크기, 

활용 포맷 등)이나 범주의 구분 없이 생산되어 제공되고 있다. 이는 3.1장과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현 보훈 콘텐츠의 특성을 ① 보훈, 독립, 민주라고 하는 ‘주제 범주의 

명확성’, ② 유사 주제․내용으로 구성된 ‘콘텐츠 간의 유사성’, ③ 다양한 유형의 파일 형식으로 

제작된 ‘다매체 활용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훈 콘텐츠는 전 국민에게 있어 보훈 문화 전파 및 의식 함양, 올바른 정보와 역사 전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콘텐츠로, 장기 보존과 디지털 아카이빙이 실행되어야 하는 필수 콘텐츠이다. 

이들 콘텐츠의 보존과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콘텐츠 가운데 장래(將來)에 전

해야 하는 중요 콘텐츠를 찾아 우선 선별해야 하고,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해 장기 보존에 적합한 

기술 형식, 포맷, 기준 등을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변환이 가능한(신재민, 곽승진, 2013) 

파일 형식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기관의 웹 사이트에서 다양한 유형으

로 생산되는 모든 보훈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빙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콘텐츠의 

특징을 비롯하여 관계, 구조 등을 파악하여 보훈 콘텐츠로서의 ‘보존 필요성’, ‘보존 용이성’, ‘파일 

형식의 변환 가능성’, ‘재이용 가능성’ 등을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보존 가치를 지니

고 있거나, 보존 가치를 명확하게 부여할 수 있는 핵심 정보자원(Core)을 찾는 것이 가장 필요하

다. 보훈 콘텐츠의 핵심 정보자원 선정을 위해서는 이들 콘텐츠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콘텐츠 간의 관계 및 구조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앞서 기술한 <그림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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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활용하여 중․복합적인 주제와 여러 파일 형식으로 제작된 기존의 보훈 콘텐츠의 구조를 

확인하였고, 이를 아카이브를 위해 설계된 ISAD(G)의 계층(level)모델6)에 적용하여 하나의 주

된 주제(main topic) 아래에서 콘텐츠의 구조와 관계를 재구성하였다(<그림 3> 참조).

우선, ’독립운동가 A‘의 동일 주제(키워드)를 나타내는 콘텐츠를 모두 수집하여 <그림 3-A>와 

같이 분리하고, 이들이 가진 주제 관련성 및 중요성, 파일 형식의 보존 가능성과 보존 가치 등을 

모두 확인하여 가장 작은 단위부터 콘텐츠의 분류 및 정리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전체 콘텐츠 

가운데 가장 낮은 지적 단위(intellectual unit)이자 단일의 파일 형식(Item)부터 추출하여, 내용 

혹은 유형의 연관성에 따라 각 파일 형식(Item)을 하나의 집합(File)으로 1차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들 집합을 2차 수집하여 상위 카테고리의 시리즈(Series)로, 시리즈를 모두 취합하여 하나의 

주된 콘텐츠 ‘독립운동가 A’의 총체적인 집합체(Fond)로 조직하였다. 즉, 보훈 콘텐츠가 가진 

내용적 중요성과 필요성, 기술적 보존․변환 가능성 등을 세밀히 평가하고 정보자원을 선정 후 

취합 및 재정리하여, 최종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하나의 핵심 콘텐츠로 ‘독립운동가 A’를 

<그림 3-B>와 같이 재구성하여 장기 보존을 실행해야 한다. 

<그림 3> ISAD(G) 계층모델에 적용하여 재구성한 보훈 콘텐츠

보훈 콘텐츠는 형태적으로 단일 혹은 집합 콘텐츠로, 이들은 서로 간의 관계성, 유사성, 공통성

을 가지고 여러 기관에서 다발적으로 중복 생산되어 활용되고 있다. 콘텐츠의 관계 분석 및 정리, 

핵심 콘텐츠의 선정, 재구성과 같은 과정은 장기 활용 및 보존에 있어 필요한 단계이자 필수적인 

 6) 계층(level) 모델은 단계별로 하나의 지적 기록물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Item), 집합(File), 시리즈(Series), 기록물 

전체 그룹(Fond)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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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나, 현재 보훈 콘텐츠를 위한 체계화된 시스템이 부재하고 이들을 관리, 보존을 위한 가이드

라인 등도 정립되어 있지 않아 디지털 아카이빙에 적합한 핵심 콘텐츠를 선정하거나 모든 콘텐츠

의 디지털화 및 보존은 쉽지 않다. 이에 다음에서는 보훈 콘텐츠의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발전 

방향성을 정리하여 보훈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기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Ⅳ. 보훈 콘텐츠의 장기 활용 및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기본 방안 제언

보훈 콘텐츠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의해 제작되어 누구든지 접근 가능한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 

공유 정보자원으로, 역사적 사건, 인물 등의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대한민국에 대한 주요 기록

이자 높은 보존 가치를 지닌 콘텐츠이다. 현재까지 생산된 다수의 보훈 관련 정보와 과거 생산된 

역사적 중요성을 갖춘 기록물을 각종 기술 형식으로 제작, 디지털화하여 전 국민에게 서비스되고 

있는 보훈 콘텐츠의 대부분은 보존 보다 활용을 주된 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장래에 중요한 증거적․정보적․역사적 보존 가치를 지닌 기록물이 될 가능성이 있고, 보훈

에 관한 의식과 관심이 증가하며 양적 증대와 질적 향상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보훈 

콘텐츠에 대해 살펴보고 콘텐츠의 (재)이용과 보존의 올바른 진행에 대해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현재의 활용성 제고 및 접근성 향상, 후대를 위한 보존성 강화 등에 있어서 보훈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빙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필수 과정이지만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앞서 2장과 3장에서 살펴본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현 문제점 

전반을 간단히 정리하여 보훈 콘텐츠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존 가치의 유지 및 향상, 앞으로의 디지털 

아카이빙 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본 방안 제안을 2개의 관점 - 보훈 콘텐츠의 (재)이용 활성화, 보훈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기본 방안 - 으로 구성하여 각각 기술하였다. 

보훈 콘텐츠의 현황 조사를 통해 파악된 현 주된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다양한 파일 기술 형식의 콘텐츠의 산발적 제작 및 서비스

② 디지털 콘텐츠의 현황 파악 부족과 관리․운영 소홀 (다수의 휘발성 콘텐츠) 

③ 기관 웹 사이트의 미흡한 검색서비스 

④ 보훈 콘텐츠의 비조직화 (메타데이터 항목의 미통일 및 분류체계 미제공) 

⑤ 보훈 콘텐츠 전문 검색․관리․보존 기관(시스템)의 부재

⑥ 기관 간의 협력․연계 결여로 기관별 소장 콘텐츠에 대한 정보 공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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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접근성 높은 보훈 콘텐츠 플랫폼 구축

보훈 콘텐츠는 현재 이들이 지닌 가치와 중요성에 비해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보훈 정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로, 국민에게 필수적으로 서비스되어야 

하는 정보자원이다. 일반공중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는 총체적인 방안으로 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보훈 플랫폼’ 구축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보훈 콘텐츠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안으로, 보훈 콘텐츠 플랫폼 구축과 플랫폼․기관 

웹 사이트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순차적으로 제안하였다(<그림 4> 참조). 

<그림 4> 이용자 검색 용이성 및 활용성을 위한 보훈 콘텐츠 플랫폼 예시 

첫 번째, ｢보훈 콘텐츠에의 국민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훈 콘텐츠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보훈 

전문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 보훈 콘텐츠는 각 기관의 특성과 역할을 반영하여 디지털로 

제작되어 기관 웹 사이트에서 정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이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며 

전 국민이 이용 가능한 시스템 및 플랫폼은 아직 설계되어 있지 않다. 특히, 유사 주제, 통일되지 

않은 파일 형식의 콘텐츠가 산발적으로 제작되어 콘텐츠 간의 관계가 불분명한 상태로, 보훈 콘텐

츠의 체계화가 명확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반 이용자는 보훈 콘텐츠에 

접근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각 기관의 시스템에 모두 접근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훈 콘텐츠는 교육적․역사적 가치를 지닌 정보자원으로의 역할, 기능을 담고 있는 만큼 이들 

정보를 활용한 대민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훈 콘텐츠를 생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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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기관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들 콘텐츠를 대상으로 전반에 걸쳐 조사 및 분석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검색․접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체계(카테고리, 키워드 등) - 기관

별․유형별․주제별 등 - 로 구성된 보훈 전문 통합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두 번째, ｢보훈 콘텐츠의 지속적인 활용성과 보존성 향상을 위해 콘텐츠 파일의 기술 형식을 

통일해야 한다.｣ 현재 보훈 콘텐츠는 내용, 전달 목적과 방식 등에 따라 각기 다르고, 대부분 콘텐츠

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다양한 유형, 여러 파일 형식(hwp, words, pdf, xls, avi, mp4, 

jpeg, png 등)을 활용하여 제작되어 지도, 포스터, 신문, 카드 등으로 제공되어 이용되고 있다. 

보훈 콘텐츠는 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웹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예를 들면 콘텐츠의 운영 및 연동 진행 확인, 최신 파일 형식으로의 변환 등이 

올바르게 실행되고 있지 않아, 과거 콘텐츠의 경우 파일 손상 오류가 발생하거나, 낙후된 파일 

형식으로 인해 파일이 깨져서 이용 불가능한 상태로 전달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들 

콘텐츠에의 이용자 접근 용이성 및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간 제작되어 제공된 

보훈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의 불편을 낮추기 위해서는 장기 활용을 위한 파일 형식으로의 

관리 및 변환이 실행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기술 형식의 통일 혹은 동일 사양의 이용을 지향해야 

한다. 더욱이 이들 콘텐츠는 다수의 기관에서 지속 생산되고 있기에 콘텐츠의 형태별로 가능한 범주

(예를 들면 텍스트: pdf와 hwp, 이미지: jpg와 pdf, 영상: mp4, 음성: mp3)를 정립하여 통일 

제작 및 제공을 진행해야 한다. 

세 번째, ｢보훈 콘텐츠에의 접근 용이성과 검색 편의성 향상을 위해 검색서비스를 설계해야 

한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보훈 플랫폼은 부재하여 이용자가 보훈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콘텐츠별로 검색하고 확인하여 콘텐츠를 식별해야 한다. 보훈 

관련 기관 대부분은 전문 데이터베이스보다 기관 웹 사이트에서 부분적으로 카테고리를 통해 콘

텐츠를 제공한다. 검색서비스는 브라우징 접근방식으로 상위와 하위 카테고리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 카테고리는 조직․기관의 부서(部) 혹은 주제(명)에 따라 웹 페이지 내의 검색창이 설계되

어 있다. 다만, 많은 기관에서는 보훈 콘텐츠만을 위한 검색서비스를 별도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보훈 콘텐츠의 키워드(인물, 사건), 지역별, 연도별 검색 등의 상세 검색이 불가하다. 또한, 콘텐츠

에 관한 정보기술(記述), 서지정보가 정확하고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

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모든 콘텐츠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보훈 콘텐츠에 대한 검색

서비스의 부재와 미흡한 방식, 이용자의 수준, 관심이 반영되지 않은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이용자

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 용이성 저하를 지속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민을 위한 보훈 콘텐츠의 

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검

색하여 획득할 수 있도록 현재 보훈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혹은 웹 페이지)에서의 다각도 

검색서비스(해시태그, 검색창을 이용한 질의 검색, 키워드 시각화 등)를 구축해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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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보훈 콘텐츠의 체계화 확립

보훈 콘텐츠는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보훈 정보의 활용성, 이용 가능성, 

접근성 등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주요 국가 정보이다. 이들은 전 국민에게 역사적 정보를 전달

하는 콘텐츠로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보존과 디지털 아카이빙이 꼭 필요하다. 그러

나,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유사 주제의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고, 이들 콘텐츠의 관리 및 보존

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기관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보훈 정보를 후대에 정확히 전달하고 

올바른 디지털화를 진행하기 위한 우선적인 방안으로,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체계화’를 위한 

기초 방안을 살펴보고 제안하였다.

첫 번째, ｢보훈 콘텐츠의 체계화를 위해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와 통합 전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보훈 콘텐츠는 디지털(born-digital)로 생성되거나 기존의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보훈 콘텐츠의 관리․디지털 아카이빙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기관 혹은 체계적인 보존 전문 시스템이 부재하여, 현 기관에서는 보존을 위한 관점보다 

현재의 즉각적인 활용성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보훈 콘텐츠에 대한 정보 확인이 

쉽지 않고, 콘텐츠의 디지털화 현황, 디지털 아카이빙의 진행 상황, 소재 여부 등이 명확하게 파악

되지 않고 있다. 보훈 콘텐츠는 국민에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만큼, 보훈의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이들의 가치를 계속 전승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관리 

등을 알맞게 수행할 수 있는 총체적인 프로세스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보훈 콘텐츠의 

아카이빙 전문 프로세스는 기존의 보훈 전문 데이터베이스가 소장하고 있는 콘텐츠를 포함하여 

산발적으로 분산된 모든 콘텐츠를 목적에 따른 단계별(작성, 이용․서비스, 관리, 보존 등)로 구

분하여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콘텐츠가 가진 속성에 따른 분석 등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그림 5>와 같이 5W1H 모델을 이용하여 콘텐츠의 활동을 실행한 기관(Who)과 

일정(When), 보훈 의식 및 문화 향유, 교육․역사 전승 등의 목적(Why)을 토대로 선정된 주제

(What), 표현된 기술 파일 형식(How), 그리고 보존 및 (재)이용 기관(Where)에 따른 지침 

및 환경이 보훈 콘텐츠를 위해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축된 보훈 콘텐츠 전문 보존 시스템은 

일반공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4.1장에서 기술한 ‘보존 콘텐츠 플랫폼’과의 

연동을 진행해야 한다.

두 번째, ｢보훈 콘텐츠의 보존과 장래의 (재)이용을 위해 콘텐츠 간의 관계와 구조, 유형 체계를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 앞의 3.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존하는 보훈 콘텐츠는 주제, 내용, 매체

에 있어 서로 관련성 및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관에서의 지속 생산으로 양적 

증가가 시작되면서 콘텐츠 범위, 구성요소, 기술 정보, 콘텐츠 간의 관계 등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급속한 정보기술의 변화로 다양한 파일 포맷이 콘텐츠 제작에 사용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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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존의 관점에서 콘텐츠를 모두 디지털화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10년, 20년 이후 재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리도 쉽지 않게 되었다. 이에 콘텐츠와 콘텐츠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주제적,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활용적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디지털 보존이 가능한 형식의 정보자원을 

집중적으로 선별하여 디지털 아카이빙 및 (재)이용을 위한 형식으로 변환하여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우선, 현재 콘텐츠를 생산하는 모든 기관으로부터 콘텐츠에 대한 정보와 구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주제 혹은 활용 방식에 따른 기술 형식의 통일화 및 변환(유형에 따른 전환)을 위한 

지침을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콘텐츠에 대한 기술 정보(description)의 경우, 기존의 텍스트 

파일(hwp, words, pdf, 웹 사이트 등)을 모두 PDF로 변환하여 보관하고, 유사 주제의 경우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콘텐츠 집합으로 구성하여 장기 보존이 가능한 하나의 파일 형식으로 변환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보훈 콘텐츠 제작기관 간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동일 및 유사 주제 콘텐츠 정보를 공유하여 추후 중복적인 정보자원이 (재)생산되지 않고 

질적으로 향상된 정보가 디지털로 전송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림 5> 보훈 콘텐츠 단계별 프로세스 

세 번째, ｢보훈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조직화 과정으로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스키

마 및 분류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현재 일반 이용자가 보훈 콘텐츠로의 접근할 수 있는 통로로 

보훈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기관 웹 사이트가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한 기관 

웹 사이트에서는 보훈 콘텐츠를 위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콘텐츠에 대한 기본 정보

를 전달하는 기술항목(서지정보), 검색․보존을 위한 메타데이터 등도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

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정보자원에 각기 다른 통일되지 않은 키워드(용어)가 부여되어 검색에 

이용되고 있다. 정보자원을 기술․관리․보존하는 형식(메타데이터, 분류체계 등)은 여러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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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설계되지만, 보훈 콘텐츠의 경우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 검색 용이성, 보존성 향상 등, 관리 

체계의 기능에 있어 꼭 필요한 기준 요소이다. 그러나 보훈 콘텐츠를 나타내는 형식은 아직 표준

화되어 있지 않고, 파일 포맷, 주제, 내용 등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보훈 콘텐츠의 특성을 기술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도 개발되어 있지 않아 정보자원의 이용, 관리, 디지털 아카이빙을 실행하는 

데 있어 여러 제약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콘텐츠를 신속하게 획득 

가능한, 그리고 장기 보존 지속에 적합한 통일된 기술항목 및 메타데이터 표준이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보훈 콘텐츠의 보존 전문 시스템과 플랫폼에서의 검색 및 관리를 위해 주제에 따른 통일된 

키워드 혹은 보훈 시소러스도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보훈 콘텐츠의 체계화에 필요한 관계 및 구조, 조직화(메타데이터, 

분류체계 등) 전반을 <그림 6> 예시를 통해 살펴보았다. 예를 들면, 키워드 ‘윌리엄 해밀턴 쇼’에 

대한 인물 정보를 수집하면, 하나의 주제 아래 영상, 텍스트 등의 형식으로 다수의 콘텐츠가 존재

하며 대표적으로 유튜브, 웹 정보, 웹 정보의 첨부 한글파일, 한글파일 등이 있다. 이들 콘텐츠는 

모두 디지털화되어 있는 상태로 콘텐츠의 선정 및 변환 등을 위해 이들의 관계 및 구조를 살펴보

면 <그림 6-①>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유튜브를 기술할 수 있는 정보자원에 

대해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면 <그림 6-②>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은 국가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진 보훈 콘텐츠의 활용과 디지털 아카이빙에 있어 기본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과정이자 작업이다. 따라서, 보훈 콘텐츠 보존 전문 시스템과 통합 플랫폼은 정보자원의 단순 저장 

시스템이 아닌 장기적으로 이들의 가치가 후대에 존속되면서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

록, 관리자의 처리와 유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림 6> 보훈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조직화(구조 및 메타데이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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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보훈(報勳)은 국가를 수호하고 국가가 올바르게 성장 및 발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사로, 우리나라에서는 ‘독립, 호국, 민주’라는 주된 주제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건․인물 및 기록, 

각종 보훈(기관)에 대한 정보 등을 콘텐츠로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제작

된 보훈 콘텐츠는 현재 국가보훈부를 중심으로 여러 보훈 관련 기관에 의해 다수의 콘텐츠가 

작성, 관리되며 일반 공개되어 이용되고 있다. 이들 콘텐츠는 (국가)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기술하

며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자원으로,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사회적 가치

를 지닌 우리나라의 역사이자 국가 정체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보훈 콘텐츠 이용의 활성화와 

장래(將來)를 위한 관리․보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연구, 현실적 실행 방안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보훈’을 나타내는 보훈 콘텐츠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들에 대한 전반을 살펴보고 여러 관점에서 특성 및 현황을 조사하

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훈 콘텐츠의 장기 활용 및 보존을 위한 기초 방안

으로 디지털 아카이빙에 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보훈 콘텐츠는 현재 보훈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보훈 기관의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다. 기관에 

따라 정기적(월별, 분기별)으로 혹은 콘텐츠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업로드되고 있으며, 웹 정보와 

첨부 파일(텍스트와 이미지)이 주된 정보 유형이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다양한 유형의 매체, 포맷 

형식(텍스트(hwp, pdf, words, xls 등), 이미지(jpg, png, gif), 영상(mp4, avi, wmv, mov, mpeg 

등), 음성(mp3 등))과 외부 웹 사이트(URL) 등을 도입하여 일반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보훈 콘텐츠를 제작․관리하는 기관 수가 점차 늘어나고 이로 인한 콘텐츠의 양적 증가가 계속되

는 상황이지만, 콘텐츠의 질적 내용, 콘텐츠의 활용과 보존 영역(디지털화)에서는 부족함이 본 

연구의 현황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특히, 여러 기관에서 다수의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어 유사 

키워드의 잦은 사용으로 내용적인 부분에서의 중복성이 나타났고 이로 인한 질적 내용 부실이 

나타났다. 그리고 여러 파일 형식(다운로드, 타 사이트로의 연결 등)으로 다발적 제작되어 있어 

이전의 콘텐츠의 경우 정리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보훈 콘텐츠에 대한 인식과 가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면서 양적․질적인 발전을 

꾀하며 다각도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보훈 콘텐츠의 제작기관, 매체 유형, 내용․

주제 등의 체계화 부족, 기술 정보의 비 통일화, 다른 관련 콘텐츠 간의 연관성 및 중복성 등의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보훈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 접근 용이성, 이용 

편의성, 장기 보존성 등에 있어 점차 여러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의 지속적인 활용과 보훈 콘텐츠의 보존 가치의 유지 및 디지털 아카이빙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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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일상에서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보훈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보훈 

콘텐츠는 유사 주제, 비 통일된 유형의 콘텐츠가 산발적으로 제작 및 서비스되고 있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든 정보를 식별해야 한다. 

이는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한계, 분산된 콘텐츠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일반공중이 일상에서 보훈 콘텐츠를 적극 이용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계(카테고리, 

키워드 등)로 구성된 ‘보훈 전문 플랫폼’과 검색서비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

고 보훈 콘텐츠의 체계화를 명확하게 기술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콘텐츠 파일의 기술 형식을 

통일시켜야 한다. 콘텐츠 파일의 기술 형식의 경우, 콘텐츠의 내용과 전달 목적, 방식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제작되고 있어 검색 효율성과 정보 정확성 저하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장기 활용과 

보존 향상을 위한 기술 형식으로 통일하거나 적절히 변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기준, 방식 

등을 추가 정립해야 한다.

두 번째, ‘보훈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체계화 확립’이 진행되어야 한다. 보훈 콘텐츠는 

다양한 유형으로 디지털로 생성되거나 기존의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서비스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디지털 아카이빙과 장기 보존을 실행하는 보존 전문 시스템은 부재한 실정으로, 

보훈 콘텐츠의 체계적인 수집, 정리, 관리 등을 알맞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아카이빙 전문 

프로세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보훈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소장된 콘텐츠부터 산발적으로 분

산된 모든 보훈 콘텐츠를 수집하여 콘텐츠 간의 관계와 구조, 유형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단계별

(작성, 이용․서비스, 관리, 보존 등)로 구분하여 디지털 아카이빙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특히, 보훈 콘텐츠는 양적 증가와 다양한 파일 포맷으로의 제작으로 인해 콘텐츠 간의 관련성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하여 서로 간의 주제, 내용 및 매체별 관련성 및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보훈 콘텐츠를 생산하는 모든 기관으로부터 콘텐츠에 대한 정보와 구조를 수집하고 다방면

에서의 가치를 분석하여 주제 혹은 활용 방식에 따른 기술 형식의 통일화 및 변환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조직화 과정으로, 보훈 콘텐츠 플랫폼과 보훈 전문 아카이빙 시스템

에서 이용 가능한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스키마 및 분류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보훈 기관 웹 사이트

에서는 검색서비스와 콘텐츠 기본 정보의 기술항목(서지정보), 검색, 이용, 보존을 위한 메타데이터 

등이 부족하거나 기술되고 있지 않다. 다양한 목적에 의해 기술되는 메타데이터는 디지털 아카이빙에 

있어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정인 만큼, 통일된 기술항목 및 메타데이터 표준은 꼭 구축되어야 하며 

검색 용이성을 위한 키워드 통일 혹은 보훈 시소러스도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보훈에 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인식 변화로 인해 보훈 콘텐츠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이 점차 

주목받고 있다. 보훈 콘텐츠는 교육적, 역사적, 국제적, 사회적 가치 등을 충분히 담고 있지만, 

이들의 적극적인 활용과 디지털 아카이빙은 아직 정책적, 제도적, 학문적으로 크게 발전되고 있지 

않고, 현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재)이용과 미래세대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과 실행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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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미흡한 상황이다. 보훈은 우리나라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살아있는 역사이자 주요 

기록으로, 보훈과 보훈 콘텐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연구실행 및 실질적인 방안 구축은 현재 

매우 필요한 과정이다. 저자는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보훈 콘텐츠의 문제에 대해 살펴

보았고, 이에 따른 기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훈 콘텐츠를 좀더 

상세히 분석하여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플랫폼 구축, 메타데이터 개발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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